
 

 영주상공회의소(회장 정병대)는 최근 관내 30여개 제조업체를 표본대상으로 

2024년도 2/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 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직전 분기보다‘16’포인트 증가한‘89’로 집계됐다. 실적추정치는 전 

분기보다‘14’포인트 증가하였다.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기업들의 현장 체

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 ~ 200 사이로 표시되며,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 

경기가 전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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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경기 90 83 73 67 83 100

매출액 70 73 63 77 87 87

영업이익 63 63 57 70 73 80

설비투자 80 90 77 90 90 97

자금사정 77 73 57 63 63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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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4분기 기업경기 전망 지수를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체감경기 

100, 매출액 87, 영업이익 80, 설비투자 97, 자금사정 83으로 나타났다. 

모든 항목이 100을 넘지 않아 전체적으로 2024년 1/4분기보다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경기 상황 속에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고르는 항목에 ‘내수소비 위축’이 

33.33%로 가장 큰 응답을 차지했다. ‘대외경기 악화로 수출 둔화’와 

‘원자재가ㆍ유가 불안정’이 15.79%로 그 뒤를 이었다.

 상반기 투자계획과 비교해 현재 시점의 회사의 투자 계획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 ‘변화 없이 계획대로 진행’이 56.6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당초계획보다 축소ㆍ지연’(43.33%), ‘당초계획보다 확대’(0%) 

순으로 나타났다.

 회사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투자 영역을 묻는 항목에 ‘시장 확대 및 마케팅 

강화’가 2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밖의 의견은 ‘생산설비 

교체 및 확충’(20%), ‘자동화ㆍ전산화 등 공정개선’(14%), ‘인력개발 및 

인재 확보’(14%),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12%), ‘부품 및 자원 개발 

투자’(12%) 순으로 응답했다.

 지난해 시행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올 연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올해 

설비투자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묻는 질문에 ‘특별한 영향 없음’이 

67.86%로 가장 큰 응답을 차지했다.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투자 증가로 

반영 안됨’이 32.14%로 나머지를 차지했다.

○조사기간 : 2024. 3. 5 ∼ 3. 18 (휴일제외 10일 동안)

○조사대상 : 영주상공회의소 관내 제조업체

○조사방법 : 전화, FAX

○BSI의 기준치는 100. 100 초과는 호전예상업체가 악화예상업체보다 많음을 의미. 

  100미만일 때는 반대임

○BSI지수=[(호전예상업체수-악화예상업체수)÷전체응답업체수]×100 + 100

○BSI전망치는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임


